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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망본풀이>

- 일시 : 2018. 08. 18

천왕불도 할마님. 지왕불도 인왕불도 서가산 서불법 멩진국 할마님 초사흘 초일

뤠 열사흘 열일뤠 쓰무사흘 쓰무일뤠 중청 비당상유이색적 당돌림 받아오던 할마님

네다. 천왕보살 지왕보살 인왕보살 칠십삼보살님네 올립네다. 

할마님은 서천공서 삼진 정월 초사흘날 금시상에 탄셍허엿구나. 탄셍허니 금시상

에 려상 임진루 서불땅을 설련허젠허난, 연반물 치메 진녹색 저고리 코제비 보

선 물멩지 줄장옷 호양망텔 둘러쓰고 아그랑 막뎅일 짚으고 손에는 번성꼿 손

에는 환셍꼿 고득 안앙 금시상에 려삿구나. 려사난, 

임진루 서불땅을 설련허연, 일칭경 이칭경 삼칭경을 설련허엿구나. 할마님은 동

양삼국 서양각국 줄이 팔만 십이제곱 산정기 물정길 보멍 조순을 내와준 할마님이

로구나. 

를 날은 초파일이 뒈여지니 일천장에 종이 붓에 먹을 안 산정기 물정기 보멍 

순내왕 뎅기단보난, 하늘옥황에서 인간에 호명을 주저 혼합천지대별상이 영기지

기 몽기지기 파랑당지기를 거느리고 와라차락 려들언 할마님 면전에서 깜짝 놀란 

업데를 헌거라. 높은 어른 왐시카부덴 업데를 허난, 서불왕이 허는 말이,

공.......

“누게 꿴?”   

허난,

“난 인간에 셍불 주는 셍불 할망이우다.” 

또, 

“누게 꿴?” 

들으난, 

“난, 혼합천지대별상인디 인간에 호명을 주레 왓우다.” 

“금시상에 단애기 컴시메 여기랑 여기랑 절대 호명을 주지맙서.” 

겐, 할망은 돌아상 가분거 아니꽈. 돌아상 가부난, 고만히 생각해보난. 그땐 여자

고 남자고 확연히 구별이 텃주. 막상해야 핏내나 맞췅 다니는 할망이 나신디, 괘씸

허다이거라.   

할마님 사는디 간 보난, 벨충당 문을 열고 보니 앞니멍엔 헷님이요. 뒷니멍엔 
님이요. 별도 송송 도 송송 오만 화초꼿 한가운디 곱닥헌 애기씨가 잇인거라. 게

난 홍역을 불러줘 분거라. 홍역을 부르난 애기는 좀숙 헐거 아니. 

할마님은 애기 내우레 들이저 내우저 뎅기단보난, 천기를 둘러보니 애기씨가 좀

숙헐 거 아니라. 돌아오랑 보난, 확 별충당 문을 안 보니, 혼번 보고 두 번 볼 생

각이 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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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마님은 쉬운대자 수페머리를 풀어, 서른답 니빠디를 오독독이 물언. 하늘이 

높아도 땅이 비가 질로구나. 나신디 소정 올 날이 분명 이실거라. 영헤네 뎅겸시난,  

뎅기다보난, 새서방이 근당헌거라. 

“저건 어디 새서방이녠?”

허난,

“혼합천지대별상 아들 장게 갑수덴.”

허난, 요거 잘 만낫저. 머리에 지곡 허연 새각시 집으로 가난게, 이 밤 저 밤 

야사삼경 뒈어가난, 부베간을 무을거 아니라. 홍애기 소리를 불러주난 할마님은 애

기씨를 좁아놔뒁 무너사분거라. 무너사니, 혼덜 두덜 서너넉덜 열덜 열두덜이 뒈어

도 애기가 안나와. 게민 애기어멍이 죽어갈거 아니. 혼합천지대별상 이 어른이 모든 

건 다 이신디 애기 내우는 제준 없거든 거난 이젠 메느리도 죽게 뒈고, 조순도 못

보곡 허난, 나가 살앙 무시것 허렌, 방안네 강 문을 강 앚은거라. 게난 홍신국마

누라님이 하늘옥황 천왕보살님을 아 간, 

“우리 메느리 애기 못낭 죽을 지경 뒈엇우다. 봅센.” 

허난, 

그때엔 오왕팔광 단서육갑을 둘러받안 딱 짚으니 

“할마님의 노술이우다. 할마님 노술을 풀려사쿠다.” 

겐 완, 대별상신디 으난, 메느리 살리곡 손지 보젠허난,  수 엇이 올레로 생

긴무뚱지 람지 페와놓고 진양도폭에 청세띠 나막신을 신고 간 업데를 헨 빈거

라. 빌어가곡 빌어와도 할머닌 붸린 척도 아니헤연. 가멍 곁눈으로 보고 오멍 베려

보곡 허니 그냥 앚앙 빌엄거든. 

름 붕에 눈 붕에 다 불러주난, 옷 끝엔 동곳이 지랑지랑헨. 동곳이옌 헌건 거 

고드름. 지랑지랑 헐 정도로 름은 세게 부니, 띠 묶은 게 다 클러전. 헤싸저도 앚

인디 앚앙 그냥 잇는거라. 

“아, 너 양반이 조무레기는 어쩔 수가 없구나. 거믄 너의 집으로 가근에 올레로 

너네 무뚱지 람지청 페와 놓고 대자 길이 석자 넙이 두자 두치 숙섭으로 릴 

놓앙 곱닥허게 릴 노라.” 

할마님 그와 이 간보난, 경 려 놓앗거든. 

붸려보난, 애기어멍 죽을 지경이 뒈시난, 할마님도 나도 너미 헤졋저 허는거주게. 

거난, 건지 벗언 간지에 걸어두고,  물명지 줄장옷 벗언 곤지에 걸어두고, 북덕방에, 

옛날은 상방에 검질 앙 살앗주게. 북덕방에 금산 이불 아단  애기어멍 아단 

눅전. 

할마님이 은줄 은 손으로 금줄 은 손으로 씰어가난 하늘로는 청이슬이 리

고 땅으로는 흑이슬이 솟아나고, 팔대문이 열려. 옛날은 집이서 해산허젠 허민 애기 

날 때 뒈어가민 손문이고, 궷문이고 다 아나서. 문이란 문은 다 아. 경 헤낫주

만은 요센 병원에 강 날 때난. 경헨허니 이젠, 할마님이 애긴 내와놔뒁 봇차 씌운차 

내빈거라. 내비어뒁 할망은 집이 와분거라. 거난, 이젠 대별상이 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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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마님, 메느린 살려수다만은 조순은 못 보쿠다.”

“느도, 느 순이 중요허주만은 나도 나 자손이 중요허다.”    

거난, 대별상이 허는 말이

“게민, 애기를 곱닥허게 만들아 내쿠다.”

“어떵 만들거니?”

허난, 금준치 음준치 석섬닷말 칠세오릴 앚어간 홍역 헐 때 들어가지 안허여. 들

어간 딘 메꾸고, 떠 데와진 딘 페우고 영 곱닥허게 만들어놘. 할마님은 애가 엇인거

라.

이 대목에서가 약간 틀린 점이 이쪽허고 저쪽허고 끔 틀려양. 경허난 이 대목

에서

우리는, 이건 나 식이라예. 

“재주는 좋수다. 어떵허민 사름을 혼불 두불 세불썩 만듭네까?” 

이것도 맞인 말이라.   

“만듭네까?”

영허난에. 할마님이 강보난, 정하님 아

“은쉘 앚엉오라.”    

은쉘 앗아내언 베또롱 줄도 곱을 갈르고, 옛날은 애기 앚은 자리방석은 터진 

방더레 강 모셔나수다. 경헨 그레 모셔두고, 콧주뎅이로 주왁 거시난, 우는 소린 글

소리요. 노는 소린 활소리요. 아주 장군감이 낫거든. 이 어른이 하도 기분 좋으난,  

“우리 재주만 좋덴 해도 할마님 재주는 더 좋수다.”

옵서. 우리 동서로 이 상을 받게 해분거라. 경 허난 할마님이 용심이 난거지.

‘요것들 정신을 못 렷구나.’ 

할마님은 옥황에 를 낮이 자꾸 왓다 갓다 허여. 경허난, 가멍 애기를 열두 숭문 

불러줘뒁 간거라. 가난, 벨 약을 써도 이 애기가 안 좋거든. 안 좋으니까 이젠 혼합

천지대별상이 소별상허고 이 옥황에 올라간, 

“할머니 잘못헷우다. 우리 순 살려줍서.”

겐, 높은 동산은 이우곡 얕은 동산은 높이우곡 평지를 만들어 준거라. 

“할머님 이 질로 립서.”      

경허멍 리멍 이제 오단, 할마님이 나막신을 신엇단 두돌렉이 똑 꺾엉 훅 데낀

거라. 거난, 아, 이 대목에서 할머님 노슬이 안 풀렷구나. 허는 말이 그땐 대별상이 

허는 말이 

“쉬운대자 수페머릴 비어당 유모신을 삼아드린들 공을 갚으리오. 용겡일 삼아올

린들 공을 갚으리오.” 

영허니까. 그때엔, 겐 려사단보난 옛날은 할망맞이에, 불도맞이에 꼭 마당에서 

헷우다예. 딱 동더레, 건 막은 방도 필요엇어 딱 동더레, 해돚이로만. 

경 오단보니 물멩지 겡멩지 세미녕 세마페 다 리 놓고, 명리도 놓곡, 복리

도 놓곡, 불도리도 놓곡, 월광리 놓곡,  일곱자 걸렛배 석자 오자 바랑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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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놓고, 송낙귀도 구만장 막 려 논거라. 

려 놘 허는 말이, 원래 원칙상 맞이 칠 때는, 옛날에 맞이 칠 때는 바랑으로만 

맞이 첫우다. 

원래 원칙이, 원래는 심방이 맞일 안 처낫우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불도할

마님네가 맞이를 처낫우다. 경허당 변천이 뒛는데. 그래서 상촉권상 초미올라 초장

상, 이미올라 이장상, 사미올라 삼서녕 삼주잔을 받앋들엉 우리 남쪽으로 할망 맞이 

처음 시작허젠허민 바랑부터 칩니다. 바랑 딱딱 세 번 청 놔뒁 상불 들렁 상불 폭 

살뢍 무뜽으로 안내지 영 옵니다. 와서 올려 놓고 그 다음에 시작허는데  

그래서 오단보니까 할마님이 막 련 헴시난, 

“우린 이런 정성 아니 받아도 뒙니덴.”

할망이 확확 걷언 데껴분거라. 데껴뒁 간보난 애기 죽어감시난, 

할마님 은줄 은 손으로 쏙 시난 애긴 어느때 영 헤나신지 좋아분거라. 

경 허난 대별상 내외가 허는 말이,

“이구산에 만리투성을 둘러서 허베를 헌들 할마님 공을 갚으리오. 우리나라 왕의 

손도 할마님이가 내우고, 일정승 이정승 삼정승 육판서 추서, 참봉, 가갑 수령도 다 

할마님이 내운 조순이우다. 이 주당 이 주당에도 다 할마님이 내운 조순이우다.” 

영헨 놔둰 올라가젠허난  

할마님이 그 대목에서

“과연, 이젠 할마님이랑 웃상으로 앚읍서. 우리랑 알상으로 앚앙 먹으쿠다.”

예를들엉 경 헷젠 허주게. 그 법으로 옛날엔 애기들 아파가민 우선 할마님에 빌

어. 옛날엔 메 세 보시, 이제나 사발이주. 옛날엔 보시예. 메 세 보시, 독세기 세 개 

아 놓곡, 메역 체, 놈비 체 세 가질 헤여. 똑 셍으로만. 경헹 놩은에 강 지전 혼 

서넉 장 놓고 소지 석장 놩 막 업데 헹 빌어. 막 빌어가민 할마님아, 겐 빌어봥 안

뒈민 이젠 맞일 쳐야뒈어. 겐 맞이 쳐봥 안뒈면, 맞이 치민 또 애기가 좋아. 애기가 

엇어도 맞이를 치는거고, 

또 이것도 잇우다예. 애기가 아주 중헌 사름 집이는 지금은 풍습이 엇어젼. 나도 

혼번 헤봤는데 일광 월광 맞이를 쳐예. 아침이 혼번 치고 저녁에 혼번 치곡 두 번 

쳐. 이게 이젠 엇어저수다.   

옛날엔 그런식이 잇어나수다. 워낙 귀헌 집덜은 아침 맞이 치곡, 저녁 맞이 치곡.

우리 남쪽드레는 칠성을 원래 이 안헙니다게. 이쪽드레 완보난 칠원성군도 
이 놩 허는데 우리 저쪽드레는 경 이 안헙니다. 

저쪽더렌 어떤 식으로 허냐면, 우리 쪽으론 그 디 밧칠성을 모셧다던가, 성군이고 

별거라도 그레 풍습이 경헤부난, 경 안허는데 칠성맞이를 따로 쳐. 있으면 다로 헙

니다. 할망맞이는 여기 리고, 이쪽엔 펭풍 쳥 칠성상을 촐려. 겐 문도 따로 려. 

이딘 완보니까 같은 계열로 알로 칠원성군 송낙 헹 같이 헤부는디 우리 남쪽엔 엄

연히 딱 고립을 갈라예. 고립을 갈랑 허는 일이고, 

할망본풀이는 막 여러가지우다. 막 많으우다. 이것 잇고 저것도 잇고예. 웨냐면 



- 5 -

삼승, 아까도 얘기 헷지만은 옛날엔 심방 어른덜이 맞일 안쳐수다. 아주 옛날에는 

불도할망 만이 꼭 맞이를 치게 뒌거지. 바랑으로만. 우리 어릴 때도 봐수다. 우리 

동네도 구할망이라고 잇엇는데, 그 할머니도 보면 항상 바랑으로만 맞이 쳐. 바랑으

로 도업도 다 치곡, 바랑으로만 할마님네가 딱 앚앙 손으로 행동을 다 해. 손을, 말 

으멍 아 어느 애기우다. 영 헤수다. 뭐 할마님이 영 헤줍서. 다 항상 공손허게. 항

상 이런 게 이수다. 경헨 마지막 할망 본풀 때 뒈민 딱 꿇여 앚앙 업데헤영 바랑치

멍 그때 본풀이가 들어가주게.

                            

   


